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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이 경험한 서울·부산: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험 구조 비교 평가

전 세계 관광 지형에서 중국인 아웃바운드 시장의 영향력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상수
가 되었다. 중국관광연구원(CTA)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는 
약 1억 4,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1억 5,500만 명)의 94%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여행객 수가 다시 늘어났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수년간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본격적으로 분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의 소비 방식, 목적지 선택 기준, 그리고 여행 경험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변화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요의 질적 전환이다. 과거의 관광이 유명 랜드마크 방문과 쇼핑 중
심의 ‘무엇을 보느냐’에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
냐’에 집중하는 ‘개인화된 경험 소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와 트립닷컴
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여행 소비는 전통적인 관람에서 교통, 엔터테인먼트, 현
지 체험 등 생활 밀착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알리바바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 페
이주(Fliggy) 역시 2025년 해외여행 경험 상품 주문량이 전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
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 아웃바운드 시장이 양적 회복을 넘어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동북아 관광 시장의 지형 변화와 맞물리며 한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
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일본 대상 교류 제한 조치('한일령') 시행 이후, 방일 수요
의 일정 부분이 한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관광에 단기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은 한국 관광이 
본질적 경쟁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와 같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의 대체재'에 머문다면, 
외부 환경 변화 시 수요는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정학적 변수
가 아닌 내부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일시적 대안이 아니
라, 중국인 관광객이 스스로 선택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목적지'로 인식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관광은 보다 냉정한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
이 찾는 서울과 부산은 실제로 어떤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가? 중국인 관광객은 서울의 
무엇에서 매력을 느끼고, 부산의 어떤 경험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강점이라고 믿어 온 특징들이 실제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기회는 일시적 수요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축이다. 두 도시는 한국 관광을 대표하
지만, 그 매력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서울이 K-컬처, 쇼핑, 미식, 도시적 역동성을 중
심으로 한국 관광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도시라면, 부산은 해양 경관, 지역 음식,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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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도시 분위기, 그리고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을 통해 서울과는 다른 경험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이 두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국 관광의 도시별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이 두 도시의 매력은 국내적 기준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중
국인 관광객의 선택지는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도쿄, 오사카, 방콕, 싱가포르, 
하노이 등 아시아 주요 관광도시들은 모두 중국인 관광객을 두고 경쟁하는 목적지이
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관광 매력은 절대적 수준의 평가를 넘어, 이들 도시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관광의 강점으로 여겨지는 요소
들이 실제 중국인 관광객의 평가에서도 경쟁우위로 확인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한국의 최대 인바운드 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의 시각에서 서울과 부산이 실제 방문 경험 속에서 어떤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지, 그리고 아시아 주요 관광도시들과의 비교 속에서 어떠한 상대적 경쟁력을 갖고 있
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도시 매력을 평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이 높게 평가하는 가치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
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인바운드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기
적 수요 증가에 낙관하기보다, 이를 장기적 충성도와 재방문으로 전환할 정밀한 정보
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 도시 간 경쟁 지형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의 배후 수요를 보유한 핵심 
전략 시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중국인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는 1억 
4,600만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약적으로 근접했다. 주목할 점은 동남
아 및 동북아 등 단거리 목적지가 전체 수요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는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가 단순한 양적 회복을 넘어, 아시아 역내 관광도시 간의 점
유율 경쟁을 본격적인 '제로섬(Zero-sum)'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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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쟁 지형 속에서, 앞서 언급한 '한일령' 시행의 영향은 한국의 대중국 관광 수
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25년 12월 방한 중국인 수는 39.4만 명으로 방일 
중국인 수 33.0만 명을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점유율은 
2025년 11월 23.7%를 저점으로 2026년 2월 35.3%까지 상승하며 팬데믹 이전 수
준인 30% 내외 궤도에 재진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는 큰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2024년 기준 한국
은 일본과 태국에 이어 아시아 주요 목적지 중 중상위권에 머물렀으나, 2025년에는 전
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로 548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태국과 베트남을 앞질렀다. 
특히 정치·경제적 특수성이 강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할 경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실
질적인 아시아 경쟁군 내 'Top 2'의 위치를 확보했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 내 2순위 
목적지에서 벗어나,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중국
인 관광객 유치를 두고 직접 경합하는 ‘메인스트림 시장’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 상승을 한국 관광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단정 짓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일본은 2025년 말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12월 중
국인 입국자가 전년 동월 대비 약 45% 급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었음에도 불구
하고, 연간 합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아시아 최상위 목적지 지위를 고수했다. 즉, 2025
년 한국의 약진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며, 향
후 한국 관광이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중국인들의 '우선 선택 목적지'로서 자생적 매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중국국가관광연구원
NOTE: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는 중국 본토 국경 밖으로 나간 본토 거주자의 수
를 의미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수를 포함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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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아시아 주요 목적지 인바운드 연간 통계 (단위: 명)

출처: 홍콩관광청, 마카오 통계조사국, 일본정부관광국, 태국 관광체육부, 한국관광통계, 베트남 관광청, 
말레이시아 관광청, 싱가포르 통계국, 인도네시아 통계청, 캄보디아 관광부, 대만 관광국, 필리핀 관광부, 
몽골 통계청, 스리랑카 관광개발청, 네팔 문화관광민간항공부

2024 년 2025 년

                     홍콩 34,043,127                     홍콩 38,981,729

                     마카오 24,491,424                     마카오 29,017,164

        일본 6,981,342         일본 9,096,208

         태국 6,733,162          한국 5,480,969

         한국 4,603,273             베트남 5,282,002

            베트남 3,738,126          태국 4,473,992

                     말레이시아 3,725,894                      말레이시아 4,319,805

               싱가포르 3,082,218                싱가포르 2,927,454

                  인도네시아 1,197,534                   인도네시아 1,344,074

                             캄보디아 848,952                              캄보디아 1,104,952

               대만 438,212                대만 637,060

                     필리핀 313,856                  몽골 307,357

        몽골 252,412            필리핀 267,660

               스리랑카 123,869                스리랑카 132,035

        네팔 101,874         네팔 9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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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대 관광의 패러다임은 국가 중심의 총량 경쟁에서 도시 단위의 경험 경쟁으
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관광객은 이제 국가라는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특정 도시
의 거리와 브랜드,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을 소비한다. 이러한 도시 단위 경쟁(City-to-
City Competition) 관점에서 서울의 포지셔닝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항공권 플랫
폼 '항려종횡'이 발표한 2024년 인기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방콕에 이어 2위를 차지하
며 방콕, 도쿄,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엘리트 관광 도시군'에 안착했다. 이는 서울이 
K-컬처·럭셔리 쇼핑·하이엔드 뷰티·나이트라이프가 결합된 복합 경험 플랫폼으로서 강
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부산은 서울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독자적 전략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서울이 글로벌 트렌드와 소비의 집적지라면, 부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
연경관의 희소성,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 정서, 풍부한 미식 자산, 그리고 국제영화제 
등의 문화적 자산을 결합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산의 핵심 과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방문 시 곁
들이는 부수적인 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여행 동기를 부여하는 ‘독립적 목
적지’로서 더욱 명확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또한 부산은 한국 동
남권 관광의 허브로서, 경주와 거제 등 경쟁력 있는 스포크(Spoke) 도시들을 연계하
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중심 관광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국가별 순위를 넘어, 서울과 부산이 도쿄, 오사카, 방콕, 싱가
포르, 하노이,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주요 경쟁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 여행자 관
점의 경험 가치(Experience Value)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중국 관광객의 시선으로 본 서울·부산의 경험 구조

분석 방법론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러다임이 ‘체험’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양
적 통계만으로는 이들의 실질적인 목적지 선택 동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 3억 명에 달하며, 특히 2030세대와 중산층 소
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집약된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Xiaohongshu, 
Red Book)에서 분석 대상 도시의 여행과 관련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살
펴보았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가 해제된 2023년 5월 이후의 수요 정
상화 시점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등록된 11,270개의 게시물과 
457,014개의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야놀자 브랜드자산 지수(야놀자리
서치 인사이트 Vol.26, 2025년 4월)』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아시
아 주요 경쟁 관광도시 6곳(도쿄, 오사카, 방콕, 싱가포르, 하노이, 쿠알라룸푸르)을 비
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야놀자 브랜드자산 지수 평가 시 적용되었던 한국 관광
의 직접적 경험을 구성하는 7개 핵심 요소(즉, 쇼핑, 음식, 자연, 레저·엔터테인먼트, 역
사·전통, 콘텐츠, 미용)를 글로벌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고유명사를 포함한 정교한 키워
드 사전을 구축하여 비정형 텍스트를 구조화된 데이터셋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접근
은 단순한 방문객 수의 비교를 넘어, 각 도시가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 속에서 어떠한 ‘경
험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동일한 분석 척도 위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큰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7개 핵심 경험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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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상업시설 및 소비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백화점, 쇼핑
몰, 시장, 면세점 등 공간적 요소와 함께 브랜드, 상품(의류·화장품·기념품), 가격(할
인, 가성비), 소비 행위(쇼핑, 대리구매 등)를 포괄한다. 즉, '구매 행위 중심의 관광 
경험'을 정의하는 범주이다.

•	 음식: 식음료 소비 및 미식 경험 전반을 포함한다. 식당, 길거리 음식, 카페 등 장소
뿐 아니라 맛, 메뉴, 지역 특산 음식, 식사 행위(아침·점심·저녁)까지 포함한다. 단순
한 섭취를 넘어 '지역 고유의 식문화 체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	 자연: 자연경관 감상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공원, 해변, 산, 호수 등 물리적 자
연 자원과 함께 경관 인식(아름다움, 풍경) 및 활동(등산, 산책, 일출·일몰 감상 등)
이 포함된다. 즉, '자연 환경 기반의 감상·휴식 경험'으로 정의된다.

•	 레저·엔터테인먼트: 오락, 체험, 활동 중심의 관광 경험을 포괄한다. 테마파크, 공연, 액
티비티(스포츠, 어드벤처), 유흥(클럽, 노래방) 등 참여성과 즉각적인 재미를 제공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는 '능동적 참여와 즐거움 중심의 체험형 관광'으로 볼 수 있다.

•	 역사·전통: 유적지, 종교시설, 전통 건축, 문화유산 등 과거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
하는 관광 자원을 의미한다. 박물관, 궁궐, 사원뿐 아니라 의례, 전통, 생활양식까지 
포함되어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체험하는 관광 경험'으로 정의된다.

•	 콘텐츠: 대중문화 및 문화산업 기반의 관광 경험을 의미한다. 영화, 드라마, 노래, 애
니메이션, 게임, 전시 등 미디어·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요소가 포함된다. 이는 특정 장
소 자체보다 '콘텐츠 IP 및 문화 소비 경험'에 기반한 관광을 설명하는 범주이다.

•	 미용: 외모 관리 및 뷰티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화장품 구매, 피부
관리, 성형·의료미용, 마사지, 스파 등 '자기관리 및 외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 관광에서 중요한 '의료·뷰티 관광' 수요를 반영한 범주이다.

중국 관광객의 서울·부산 경험 구조: 경쟁 관광 도시 비교

각 도시의 관광 경험 구조는 핵심 요소별 언급 비중의 차이에 따라 뚜렷한 유형 차이
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언급량의 많고 적음을 넘어, 각 도시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험 인식이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언급 비중의 분포는 관광객이 해당 도시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실제 현장
에서 어떠한 경험 가치를 핵심적으로 소비하는지를 투영하는 동시에, 그 도시가 관광
객의 기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는가를 반영한다. 따라서 경험 요소별 언급 
구조는 도시 관광 경쟁력의 표면적 인기만이 아니라, 목적지 브랜드가 관광객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 서울의 매력과 경험의 축: ‘목적형 소비’ 와 ‘K-콘텐츠’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은 쇼핑 부문의 언급 비중이 38.2%로 타 요소 대비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나며, 경험의 절대적 축이 상업적 소비에 집중된 ‘고도화된 소비 목적
지’로 인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서울과 유사하게 쇼핑 비중이 
43.0%로 높게 나타난 도쿄와의 질적 차이에 있다.

서울 관련 쇼핑 키워드에서는 면세점, 브랜드, 시장, 명동, 아이쇼핑, 신라, 페이백, 롯
데, 힙한 브랜드, 백화점, 신세계, 현대, 광장시장, 가성비 등이 상위에 나타난다. 이러
한 키워드군은 공통적으로 ‘계획된 구매’와 ‘실질적 혜택 추구’의 속성을 강하게 띤다. 
즉, 중국인 관광객은 서울에서 무엇을 살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가격 혜택
을 얻을 수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우연히 
걷다가 소비가 발생하는 도시라기보다, 특정 상품과 혜택을 기대하고 방문하는 ‘목적
형 소비 도시’로 구조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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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서울은 도쿄와 명확히 구별된다. 도쿄 역시 쇼핑 비중이 높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도쿄의 상위 키워드는 신주쿠, 시부야, 긴자,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 등 상업 
지역의 고유명사에 집중된다. 이는 도쿄의 쇼핑이 특정 상품 구매보다는 상업 공간 자
체를 탐색하고 향유하는 도시 경험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이 ‘무엇을 살 것인
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목적형 소비 구조라면, 도쿄는 ‘어디를 걸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공간 탐색형 소비 구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서울의 관광 
경쟁력이 디지털 채널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상품과 가격 중심의 실질적 효용에 강하
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울의 또 다른 독보적 자산은 K-콘텐츠다. 서울의 콘텐츠 경험은 K-POP과 K-엔터테
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실제로 덕질, 콘서트, 연예인 등의 키워드뿐만 아니
라 SM, YG, HYBE 등 특정 기획사의 명칭이 여행 후기에서 직접 언급된다. 이는 콘텐
츠 소비가 단순한 온라인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관광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의 콘텐츠 관광은 아직 ‘팬덤 기반 방문’의 성격이 강하다. 도쿄가 
콘텐츠를 특정 공간과 상품 소비로 연결하고, 오사카가 글로벌 IP를 몰입형 테마파크
로 전환하는 구조와 비교할 때, 서울은 ‘IP에서 사람으로’, 도쿄는 ‘IP에서 공간과 상
품으로’, 오사카는 ‘IP에서 체험 세계로’ 이동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살아 있
는 K-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시적이고 몰입감 있는 물리적 
공간 경험으로 전환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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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매력과 경험의 축: 정적 경관을 넘어선 체험형 해양 관광 도시

부산의 관광 경험 구조를 살펴보면 자연 관련 언급 비중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음식 23.8%, 쇼핑 16.4%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수치는 부산이 단순한 소비 
중심의 대도시 관광지가 아니라, 해양 경관과 휴식, 레저, 음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체험형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객의 언어를 분석하면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 야경 등의 ‘감상형 키워드’와 함께 요
트, 해상, 스카이라인 루지, 캡슐열차, 체험 등 ‘활동형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한다. 이는 
부산의 자연이 이미 ‘보는 자연’에서 ‘즐기는 자연’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관광
객들이 자연을 배경 삼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이동하는 방
식으로 소비함을 보여준다. 청사포 블루라인해변열차는 이러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바다 위에 이동 수단과 전망, 동선을 결합하자 단순한 해변은 입체적인 관
광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의 선도적 관광 도시들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싱가포르가 
보타닉 가든과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조명, 야간 프로그램, 도시 설계를 덧입혀 자연 
경험의 밀도를 높인 것처럼, 부산 역시 해양 자산에 이동, 체험, 야경, 레저를 결합함으
로써 자연의 관광 가치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쿠알라룸푸르와 하노
이가 야시장, 길거리 음식, 정통 로컬 음식으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듯, 부산은 해산
물, 돼지국밥, 밀면, 시장 음식, 포장마차, 바다 전망 식당 등 지역 고유의 식문화 자산
을 자연 경험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신만의 차별적 도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부산을 단순한 해변 도시가 아니라, 해양 자연을 기반으로 한 ‘아
시아형 체험 관광 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위치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맥락에서 음식은 자연 경험의 보조적 부속물이 아니라, 부산 관광 서사를 완성하는 
핵심 장치로 재해석된다. 해변을 걸은 뒤 로컬 시장을 방문하고, 야경을 감상한 뒤 포
장마차와 카페를 즐기며 바다 위를 이동한 뒤 해산물로 경험을 마무리하는 동선, 이것
이 부산만의 고유한 구조다. 이는 부산의 해양 자연이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몸으로 감각하고 소비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소셜미디어상에서 확고히 자리 잡
고 있음을 시사한다.

샤오홍슈에서�공유되는�한국�면세점�및 K-pop 굿즈�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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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의 서울·부산 경험 만족도 분석
 
분석 방법론

앞서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경험 요소별 언급 비중은 관광객이 특정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 방문하는지를 보여주
는 ‘사전 이미지’이자 ‘방문 동기’이다. 그러나 이미지가 곧 만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시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매력적으로 인식된다고 해서, 실제 방문 현장에서 그 기대
가 그대로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광 목적지의 경쟁력은 기대를 형성하는 힘
뿐 아니라, 그 기대를 실제 경험으로 구현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메뉴 사진이 아
무리 매력적이어도 실제 음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재방문으로 이어지기 어렵듯, 
관광 도시 역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한 번 가볼 만한 도
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섹션에서는 실제 방문 이후 형성되는 만족도, 즉 
도시가 제안한 매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후 평
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Ctrip에서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 싱가
포르, 방콕,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등 8개 도시의 관광지 및 관광상품에 대해 실제 방
문객이 남긴 중국어 리뷰를 수집하였다. 동일 관광지로 판단되는 항목은 하나로 통합
하였고, 관광상품 역시 관련 관광지에 포함시켜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예컨대 
남산공원·N서울타워·남산 케이블카는 ‘남산’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또한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가 정상화된 시점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등록된 리
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리뷰 수가 3개 미만인 관광지는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시 간 평점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차이
와 우연적 변동을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250개 관광지에서 수집된 리뷰 18,694건
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각 관광지는 야놀자리서치가 2025년 수행한 『한국 관광지 500(야놀자리서치 인사
이트 Vol.34, 2025년 12월)』의 분류 방법론을 준용하여, 주된 특성에 따라 ▲자연
경관 ▲역사·문화 ▲엔터테인먼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연경관은 산·해
안·강·호수 등의 자연 요소와 도시 전경·야경을 포함하며, 경관 감상과 휴식처럼 ‘보고 
머무는 경험’이 중심이 되는 자원이다. 역사·문화는 유적지, 전통 건축물, 종교 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자원으로, 학습과 탐방을 통
한 ‘의미 중심의 경험’이 핵심이다. 엔터테인먼트는 테마파크, 공연, 복합 여가·상업 시
설 등 오락적·상업적 목적으로 조성된 자원으로, 능동적 참여와 즉각적인 유희가 방문
의 주된 동기가 된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별로 서울과 부산이 아시아 주요 경쟁 도시들 사이에서 어
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각 도시의 강점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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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체험 리뷰로 본 서울·부산 만족도: 경쟁 도시 비교

중국인 관광객의 전체 경험 만족도를 평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8개 도시 중 부산이 
4.723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은 4.676점으로 5위에 머물렀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도시 모두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거치면 보다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 분석 결과, 부산·싱가포르·도쿄·오사카는 하위 그룹인 하노이·쿠알라룸푸르·방콕
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서울은 쿠알라룸푸르와 방콕보다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받았으나, 하노이와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서울이 풍부한 관광 자원과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광 만족도 
측면에서는 최상위 클러스터와 일정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서울의 핵심 
과제는 관광 자원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이미 보유한 자원을 더 높은 만족도로 전환
하는 경험 품질의 고도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산의 결과는 다른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부산은 관광지 수 24개, 총 리뷰 
수 1,492건으로 서울이나 도쿄, 싱가포르에 비해 양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그럼에도 전체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부산의 관광 경쟁력이 자원의 양보
다 경험의 집중도와 완성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단순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도시라기보다, 핵심 자원을 명확한 경험 구조를 통해 관광
객에게 만족스럽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관광지�수 평점�평균관광지당�평균�리뷰�수총�리뷰�수순위

� 부산부산 �� ��.� �.����.����,���

� 싱가포르 �� ���.� �.����,���

� 도쿄 �� ��.� �.����,���

� 오사카 �� ���.� �.����,���

� 서울서울 �� ��.� �.����.����,���

� 하노이 �� ��.� �.������

� 쿠알라룸푸르 �� ��.� �.������

� 방콕 �� ��.� �.����,���

8개�도시�전체�관광�만족도�비교

평점: 5점 만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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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경관: 바다를 가진 도시의 힘, 그러나 관건은 경험 설계다

자연경관 분야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관광지를 3개 이상 보유한 도시는 5개로 
압축된다. 부산은 이 중 4.687점을 기록하며 싱가포르(4.725점), 도쿄(4.713점)에 
이어 만족도 3위에 올랐다. 이는 4.618점을 기록한 서울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은 수
치다.

1-1. 부산: 해양 자원을 '경험'으로 전환한 도시

부산의 자연경관 경쟁력은 해운대, 광안리, 청사포, 송도해변으로 이어지는 독보적인 
해양 자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단순히 바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4.687점이라는 
높은 만족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해양 자원을 어떻게 보게 하고, 어
떻게 이동하게 하며,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자리하고 있
다.

청사포 블루라인해변열차는 바다를 정적으로 바라보는 풍경에서 달리며 통과하는 경
험으로 전환했고, 엑스더스카이 전망대는 해양 도시를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감각적 
층위를 제공한다. 자연 자원이 ‘관람의 대상’에서 ‘이동과 체험의 플랫폼’으로 전환되
는 순간, 만족도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단순히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열
차를 타고 이동하며 마주하는 바다는 관광객에게 전혀 다른 기억을 남긴다. 부산은 이
러한 경험의 차이를 성공적으로 관광 자산으로 전환한 도시다.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
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따라 움직이고, 머물고, 사진으로 남기며,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만든 것이 부산 자연경관 만족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흐름은 상위 도시들과의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싱가포르는 보타닉 가든과 내셔
널 오키드 가든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자연 속 체류 경험을 제공하고, 도쿄는 벚꽃 시
즌의 공원과 도쿄타워 조망을 통해 계절감 있는 도심 자연을 구현한다. 이들 도시의 공
통점은 단순히 원천 자연의 아름다움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을 도시적 동
선, 계절성, 조망, 체류 경험과 결합해 하나의 복합적인 관광 상품으로 재구성한다. 부
산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해양 자연을 체험형 관광 자산으로 성공적으로 전
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

1-2. 서울: 높은 인지도, 그러나 아직 미완의 자연 경험

서울은 자연경관형 관광지 수가 3개로 많지 않지만, 관광지당 평균 리뷰 수는 86.3건
으로 5개 도시 중 가장 높다. 이는 청계천, 한강공원, 남산이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도시 관광지�수 평점�평균관광지당�평균�리뷰�수총�리뷰�수순위

� 싱가포르 � ���.� �.������

� 도쿄 � ��.� �.������

� 부산부산 � ��.� �.����.������

� 쿠알라룸푸르 � ��.� �.������

� 서울서울 � ��.� �.����.������

자연경관형�관광지�도시별�만족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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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높은 인지도와 방문 유인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서울의 자연경관 자
원은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경험화되지 못한 자원에 가깝다

특히 한강은 세계 주요 도시의 수변 공간과 비교해도 규모와 접근성 면에서 높은 잠재
력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의 한강 경험은 여전히 산책, 휴식, 야경 감상 등 단편적인 활
동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수상 이동, 계절별 프로그램, 야간 콘텐츠, 전망 동선, 그
리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한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의 대표
적 체험형 자연 관광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산과 청계천 역시 마찬가지다. 조망, 
이동, 해설, 야간 체험과 같은 입체적인 요소를 결합할 경우 서울의 자연경관 만족도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역사·문화: 두 도시의 공통된 약점, 그러나 해법은 다르다

자체적으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중국인 관광객의 시각에서 볼 
때, 역사·문화 분야는 서울과 부산 모두에게 가장 뚜렷한 개선 과제로 나타난다. 8
개 도시 가운데 서울은 4.588점으로 최하위, 부산은 4.615점으로 차하위에 머물렀
다. 반면 이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한 도시는 방콕(4.763점), 하노이(4.753점), 오사카
(4.728점), 도쿄(4.722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역사·문화 자원의 부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서
울은 역사문화형 관광지 수가 10개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관광 경쟁력이 단순한 자원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 자원을 관광객이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하며 기억하도록 설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
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역사·문화 관광의 핵심은 유산 그 자체보다, 그 유산을 
오늘날 여행자의 감각과 경험 속에서 얼마나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가에 있다. 부산의 
경우는 양적 기반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일부 자원에서는 높은 가
능성도 확인된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은 모두 역사·문화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 서울은 경험 품질의 재설계가, 부산은 자원 발굴과 서사 확장이 핵심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관광지�수 평점�평균관광지당�평균�리뷰�수총�리뷰�수순위

� 방콕 �� ��.� �.������

� 하노이 � ��.� �.������

� 오사카 � ��.� �.������

� 도쿄 � ��.� �.������

� 쿠알라룸푸르 � �.� �.�����

� 싱가포르 �� ��.� �.������

� 부산부산 � ��.� �.����.�����

� 서울서울 �� ��.� �.����.������

역사문화형�관광지�도시별�만족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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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 양적 부족, 그러나 고유 서사의 가능성

이번 조사 대상 여행 플랫폼인 Ctrip에 나타난 부산의 역사문화형 관광지는 단 3개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도시들이 6개에서 16개 수준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것과 
비교할 때, 양적 측면에서 분명히 불리한 구조다. 다만 이들 3개 관광지 가운데 해동
용궁사는 4.792점이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감천문화마을과 흰여울문
화마을 역시 부산 고유의 도시사를 담아낸 공간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구력을 보
여주고 있다.

부산은 항구도시이자 피란수도, 그리고 영화의 배경지라는 독자적인 역사 서사를 보
유한 도시다.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산비탈에 터를 잡고 삶을 이어갔던 감천문화
마을의 기억, 부두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이 축적된 항구의 역사, 바다와 도시가 맞닿
은 공간 속에서 형성된 개방적 정서는 교토의 사찰이나 방콕의 왕궁과는 또 다른 부
산만의 고유한 서사를 형성한다. 

문제는 이 서사가 아직 충분히 관광 콘텐츠로 조직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만약 부산
이 해양 관광 자원에서 보여준 체험형 기획의 방식을 역사·문화 자산에도 확장해 적
용할 수 있다면, 부산은 단순한 해변 관광도시를 넘어 ‘서사와 체험이 결합된 해양 역
사문화도시’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 특히 항구와 피란수도, 영화도시라는 부산만
의 기억과 정체성을 공간 경험, 스토리텔링, 야간 콘텐츠, 생활문화 체험 등과 결합할 
경우, 부산의 역사·문화 관광은 지금보다 훨씬 강한 차별성과 재방문 동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2-2. 서울: 자원은 충분하나 경험 밀도가 부족
서울은 역사·문화형 관광지를 10개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주요 경쟁 도시들과 비교해
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평균 평점은 4.588점으로 8개 도
시 중 가장 낮다. 이는 서울의 역사·문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광객이 기대하
는 수준의 체험적·해석적 만족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어 있다. 익선동 한옥마을(4.929점), 북촌한옥마을(4.818
점)은 서울의 역사문화 자원이 현대적 생활 경험과 결합할 때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이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옥마을의 강점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에 있지 않다. 
전통적 공간 안에서 걷고, 머물고, 먹고, 사진을 찍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도의 핵심이다. 즉, 서울 역사·문화 자원의 성공 조건은 ‘보존된 유산’이 아
니라 ‘체류 가능한 생활문화 경험’에 있다.

현재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의 평점이 평균을 낮추고 있는 구조는 관람 환경, 해
설 콘텐츠, 동선 설계, 야간 프로그램, 주변 상권과의 연계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
능하다. 한옥마을이 증명한 성공 방정식, 즉 장소에 생활의 맥락과 감각적 체험을 결
합하는 방식이 궁궐과 문화재 공간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역사문화 경쟁력

부산 역사문화 주요 관광지 개별 현황

관광지 리뷰 수 평점

해동용궁사 24 4.792

감천문화마을 14 4.500

흰여울문화마을 14 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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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도시(부산, 싱가포르, 도쿄, 서울, 오사카)와 하위 3개 도시(방콕,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간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도시 관광지�수 평점�평균관광지당�평균�리뷰�수총�리뷰�수순위

� 부산부산 �� ��.� �.����.����,���

� 싱가포르 �� ���.� �.����,���

� 도쿄 �� ��.� �.����,���

� 서울서울 �� ��.� �.����.����,���

� 오사카 �� ���.� �.����,���

� 방콕 �� ��.� �.����,���

� 쿠알라룸푸르 �� ��.� �.������

� 하노이 � ��.� �.������

엔터테인먼트형�관광지�도시별�만족도�비교

은 유산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오늘의 여행자가 이해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경험으로 번역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3. 엔터테인먼트: 부산은 1위, 서울은 견고한 상위권
앞서 살펴본 역사·문화 분야와 달리, 중국인 관광객이 평가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역사·문화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과 부산이 이 
분야에서는 모두 상위 그룹에 진입했다. 특히 부산은 4.743점으로 8개 도시 가운데 1
위를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며, 서울 역시 4.690점으로 4위에 올라 
견고한 상위권에 자리했다.
상위 5개 도시(부산, 싱가포르, 도쿄, 서울, 오사카)와 하위 3개 도시(방콕, 쿠알라룸푸
르, 하노이) 간의 만족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 주요 
도시들이 엔터테인먼트형 관광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1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부산이 단순한 자연경관 도
시라는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해양 자원에 전망, 이동, 레저, 그리고 복합 여가를 결합
하여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확장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의 경우 관광지 수와 리뷰 수 모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K-콘텐츠와 도
시형 여가 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다만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관광지 중심의 소비를 넘어, K-팝, 뷰티, 야
간관광, 공연, 팝업스토어,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을 하나의 연속적인 동선으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이러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제대
로 된 대형 K-팝 전문 공연장조차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우리의 대표 도시인 서울에서 온
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콘텐츠 자산을 보유한 서울의 
향후 핵심 과제는 단순히 ‘콘텐츠의 존재’를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광
객이 실질적으로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경험’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
인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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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을 위한 서울과 부산의 전략적 제언

본 연구는 두 겹의 렌즈로 서울과 부산을 들여다보는 시도였다. 하나는 소셜미디어 분
석을 통해 확인한 ‘기대의 구조’이다. 이는 관광객이 두 도시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 방문하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실제 방문 이후 남긴 리뷰
를 통해 측정한 ‘만족도의 구조’이다. 이는 그 기대가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두 렌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울과 부산이 안고 있는 과제 역
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울: 강력한 동인을 깊은 경험으로 전환해야 

서울은 아시아 관광 도시 가운데 독보적인 흡인력을 가진 도시다. 쇼핑, K-뷰티, K-콘
텐츠는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방문 동기를 형성한다. 그러나 만족도 데
이터는 이 흡인력이 충분한 경험 깊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경관
과 역사·문화 분야 모두에서 8개 경쟁 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사실은 서울이 
보유한 자원과 실제 만족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서울 쇼핑의 구조를 보면 이 과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서울의 쇼핑은 면세점, 화장품, 
브랜드처럼 ‘무엇을 살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목적형 소비 구조다. 반면 도쿄는 신주
쿠, 시부야, 하라주쿠처럼 ‘어디를 걸을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공간 탐색형 소비 구조
를 갖는다. 이 차이는 단순한 도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내 온라인 면세 채널
과 해외직구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상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한 서울 방문 동인은 약
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품과 가격은 디지털 채널이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경
험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의 쇼핑이 단순 구매에서 경험형 소비로 진화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뷰티는 이러한 전환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산이다. 화장품 구매에 머
무르지 않고, 피부 관리, 퍼스널 컬러 진단, 메이크업 클래스, 웰니스 프로그램과 결합
될 때 K-뷰티는 서울을 ‘아름다움의 수도’로 포지셔닝하는 독립적인 관광 동인이 될 
수 있다. K-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은 K-엔터테인먼트라는 살아 있는 콘텐츠 생
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물리적 공간과 몰입형 경험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팬덤이 방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체류 시간 확대와 공간 소비, 반복 
방문으로 연결되는 경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와 자연경관 부문에서도 방향은 동일하다.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의 높은 
평점은 전통 공간이 현대적 생활문화와 결합할 때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복궁과 덕수궁이 기대만큼의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의 
규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의 밀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복궁과 서촌, 북
촌을 연결해 색다른 역사·문화적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설계함으로써 이 부분의 개선
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강과 남산 역시 세계적 잠재력을 지닌 자원이지만, 현재는 조
망과 휴식 중심의 경험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서울의 과제는 자원을 더 많이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자원에 체류, 해설, 이동, 야간 콘텐츠, 생활문화의 층위
를 더해 도시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결국 서울의 전략은 하나로 수렴된다. 강력한 동인으로 불러들인 관광객을 도시 안에
서 더 깊고 오래 머물게 만드는 경험 설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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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높은 여행 만족도를 재방문 동기로 확장해야

중국 관광객이 평가한 부산의 현재 성과는 인상적이다. 8개 도시 전체 만족도 1위, 엔
터테인먼트 만족도 1위라는 결과는 부산이 이미 중국인 관광객에게 높은 수준의 경험 
만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관광지 수가 서울의 절반 수준임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부산의 경쟁력이 자원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밀도와 집중력
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은 대부분 
서울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관광객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여 만족도를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의 유니크한 
관광 자원이 중국 관광객을 만족시켰음은 틀림없다. 이는 서울의 관광 자원이 부족하
다기보다, 부산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의 관광 경험 구조는 자연경관 38.2%를 중심으로 음식 23.8%가 이를 감각적으
로 완성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순위가 아니라, 부산이 관광객의 
감각과 기억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해변을 걸은 뒤 로컬 시장을 방문하고, 야
경을 감상한 뒤 포장마차를 즐기며, 바다 위를 이동한 뒤 해산물로 그날의 경험을 마
무리하는 동선은 부산만의 체류형 관광 구조다. 부산에서 음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
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바다를 어떻게 기억하게 하는가’의 문제이며, 자연 경험
에 서사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청사포 블루라인해변열차와 엑스더스카이 전망대는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부산의 자연은 이미 ‘보는 자연’에서 ‘즐기는 자연’으로 전환되고 있다. 바다 위에 이
동 수단과 전망, 감성적 동선을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해변은 하나의 입체적 관광 콘텐
츠로 재탄생했다. 이처럼 자연을 이동, 전망, 사진, 음식, 야경과 결합하는 체험형 기
획 능력이 부산 관광의 현재 강점이다.

그러나 이 높은 만족도의 기반이 해양 자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장기적 
리스크로 볼 수 있다. 역사·문화형 관광지가 3개에 그치고, 해당 분야의 만족도 역시 
하위권에 머문다는 현실은 ‘한 번 다녀온 사람’을 ‘다시 찾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높은 만족도를 단기적 인상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
해서는 해양 경험 위에 인문적 깊이를 더해야 한다.

부산에는 누구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서사가 있다. 피란민의 삶이 축적된 감
천문화마을, 부두 노동자들의 기억이 남아 있는 항구, 한국 영화의 도시라는 정체성, 
바다와 도시가 맞닿아 형성한 개방적 정서는 부산만의 자산이다. 해동용궁사와 감천
문화마을이 이미 보여준 가능성처럼, 해양 자원에서 증명한 체험형 기획의 성공 방정
식을 역사·문화 자산으로 확장하는 것이 부산의 다음 단계다. 항구와 피란수도의 흔
적, 영화도시의 감성, 지역 생활문화가 관광객이 직접 걷고 보고 소비할 수 있는 콘텐
츠로 전환될 때, 부산은 고만족 해양 도시를 넘어 재방문이 가능한 아시아형 체험 관
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더불어 역사 자원을 간직한 경주,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
진 거제, 한국의 어촌마을 통영 등과 연계해 부산을 허브로 하는 광역 관광권을 구축
한다면, 부산의 역사 자원을 보완하고 자연 자원을 더욱 보강하여 이 일대가 아시아 
최고의 관광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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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연계: 한국 관광을 완성하는 두 개의 경험 축

서울과 부산을 개별 도시로 보면 각자의 과제가 보인다. 그러나 두 도시를 함께 보면 
한국 관광의 더 큰 전략 방향이 드러난다. 서울과 부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구조적 
상호 보완 관계다. 서울이 K-소비와 K-콘텐츠의 수도, 즉 관광객이 한국을 동경하고 
소비하는 도시라면, 부산은 한국형 해양 여가의 수도, 즉 관광객이 한국을 몸으로 느
끼고 기억하는 도시다. 두 도시는 같은 경험을 반복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관광 욕구를 분담한다.

오사카가 교토·나라와 연계해 광역 관광 생태계를 형성하듯, 서울과 부산도 하나의 국
가 관광 루트 안에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서울-부산 고속철도 축은 단순한 교통 인프
라가 아니라, 한국 관광의 경험을 연결하는 전략적 루트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서울에
서 K-콘텐츠와 K-뷰티를 경험하고, 부산에서 해양 경관과 지역 음식을 체험하며, 다
시 서울로의 재방문 동기를 형성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한국은 단일 도시 목
적지가 아니라 복수의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관광의 승부는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경험의 설계력에 달려 있다. 서울은 강력한 방문 
동인을 깊은 체류 경험으로 전환해야 하고, 부산은 탁월한 해양 경험에 역사와 문화의 
서사를 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이 하나의 국가 관광 서사 안에서 연결될 때, 
한국 관광은 일시적 수요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바운드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
다.

결언: 서울·부산 관광의 경쟁력은 경험 설계에 달렸다

관광 경쟁력은 이제 단순히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자원을 여행
자의 감각과 기억 속에 어떻게 각인시키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가 소셜미디어
상의 경험 인식과 OTA 플랫폼의 실제 방문 후기를 함께 분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는 관광객이 도시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그 기대가 현장
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전자가 ‘방문 이전의 기대’를 보
여준다면, 후자는 ‘방문 이후의 평가’를 보여준다. 두 데이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확

서울-부산 연계
두 도시를 연결하여
국가 관광 루트 형성

부산의 재방문 유도
높은 만족도를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로 확장

서울의 경험과 심화
강력한 방문 동인을
깊은 체류 경험으로 전환

지속�가능한�관광

♥

서울과�부산의�지속�가능한�관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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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도시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 보유한 자원을 더 밀도 높은 경험으로 전환할 줄 아는 도시다.

중국인 아웃바운드 시장은 이미 양적 회복을 넘어 질적 전환의 단계에 진입했다. 여행
의 기준은 ‘무엇을 보느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체험하며,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 관광 경쟁 역시 국가 단위의 총량 경쟁에
서 도시 대 도시의 경험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서울은 강력한 방문 동인을 가진 도시다. K-쇼핑, K-뷰티, K-콘텐츠는 중국인 관광객
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흡인
력이 실제 체류 경험과 재방문 동기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가에 있다. 면세점과 화장
품 구매 중심의 목적형 소비는 온라인 채널과 가격 경쟁 속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
다. 따라서 서울은 쇼핑을 경험형 소비로, K-뷰티를 체험형 자기관리 관광으로, K-콘
텐츠를 팬덤 방문을 넘어선 몰입형 공간 경험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한강, 남산, 궁
궐, 한옥마을과 같은 자산에 이동, 해설, 체류, 야간 콘텐츠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경
험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핵심 과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
니라, 강력한 방문 동인을 더 깊고 오래 머무는 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부산은 이미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지 수는 서울보다 적지만, 전
체 만족도와 엔터테인먼트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은 부산의 경쟁력이 
자원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밀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산의 바다는 단순
한 경관이 아니라, 타고 달리고, 걷고, 먹고, 사진으로 남기며 기억하는 체험형 자산으
로 전환되고 있다. 청사포 블루라인해변열차, 해양 전망과 야경, 드론쇼, 시장 음식과 
해산물은 부산을 단순히 ‘보는 도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도시’로 만
든다.

그러나 부산의 다음 과제는 해양 자원에서 입증한 성공 방정식을 역사와 문화 영역으
로 확장하는 데 있다. 항구도시의 기억, 피란수도의 서사, 감천문화마을과 흰여울문화
마을의 도시사, 영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은 부산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자산이다. 이
러한 자산이 관광객이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될 때, 부산은 단
순히 만족도가 높은 해양 도시를 넘어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를 이끄는 아시아형 체험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즉, 부산의 미래 경쟁력은 바다의 매력을 유지하는 데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데서 완성된다. 또한 부
산을 넘어 주변 도시와의 광역 관광권 조성을 통해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
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서울과 부산의 전략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이 한국을 동경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도시라면, 부산은 한국을 몸으로 느끼고 기억하게 만드는 도시다. 두 도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 관광을 완성하는 두 개의 경험 축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K-
소비와 K-콘텐츠의 흡인력이 부산의 해양 체험과 지역 서사로 이어질 때, 한국은 단일 
도시 목적지가 아니라 복수의 경험을 제공하는 입체적 관광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자원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보유
했는가가 아니라, 여행자가 한국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며, 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게 만드는가를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서울은 강력한 동인을 깊은 경험으로 전
환해야 하고, 부산은 탁월한 해양 경험 위에 인문적 서사를 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도시가 하나의 국가 관광 서사 안에서 연결될 때, 한국 관광은 일시적 수요 증가를 넘
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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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수는 통계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이 아닌 야놀자리서치에서 월 또는 분기의 개별지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해석상의 유의를 요함  
1)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 전기 대비 성장률 (%)
2) 경기종합지수 : 통계청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을 상회하면 추세이상의 성장 ,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
3) 기업경기실사지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 100 이상 ( 미만 ) 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 ( 적음 ) 을 의미 , 2021 년
이전에는 ‘여가 / 숙박 및 외식’ 을 조사하지 않음
4)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 한국은행 , 0~200 의 값을 가지며 100 보다 클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
5)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100 이상 ( 미만 ) 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 ( 적음 ) 을 의미
6) 소비자동향조사 : 한국은행 ,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심리지표로서 0 에서 200 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기준치는 100,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보다 크면 ( 작으면 )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 ( 나쁨 ) 을 의미

7)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 통계청 , 불변지수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생산성 증가 , 이하이면 생산성 하락
8)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 이하이면 물가 하락 
9) 생산자물가지수 : 통계청 , 2020 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 이하이면 물가 하락
10)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률 (%) 과 고용률 (%) 을 조사
11) 관광수지 : 한국은행
12) 출입국관광통계 : 한국관광 데이터랩
13) 환율 : 하나은행 , 매매기준율 기준

주요지표 통계명 세부항목 2020 2021 2022 2023 24.12 25.03 25.04 25.05 25.06 25.7 25.8 25.9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26.04

경제일반

경제성장률1
실질GDP성장률(%) -0.7 4.6 2.7 1.6 0.1(Q4) -0.2(Q1) 0.7(Q2) 1.3(Q3) -0.2(Q4) 1.7(Q1)
민간소비증감률(%) -4.6 3.7 4.2 2 0.2(Q4) -0.1(Q1) 0.5(Q2) 1.3(Q3) 0.3(Q4) 0.5(Q1)

경기종합지수2

선행지수 100.0 106.3 108.7 110.9 116.5 117.6 118.1 118.6 119.1 120.1 120.9 121.2 121.5 122.2 123.1 124.2 125.2 126.4
동행지수 100.0 103.7 108.2 110.2 113.1 113.6 113.9 113.7 114.1 114.3 114.7 114.8 114.6 114.5 114.5 114.7 115.7 116.2
후행지수 100.0 103.6 109.3 113.4 116.6 117.4 117.7 117.8 117.9 118.1 118.2 118.5 119 119.5 119.9 120.2 120.8 121.0

경기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3

종합 81.5 101.4 94.0 92.0 97.3 90.8 88 85 94.7 94.6 92.6 93.2 96.3 94.8 98.7 95.4 93.9 102.7 85.1
비제조업 84.2 100.6 96.1 93.6 105.1 86.3 84.2 90.8 93.5 103.4 98.3 93.8 95.8 92.8 105.2 98.9 99.5 99.4 84.6

여가/숙박 및 외식 - 99.5 89.7 103.1 123.1 100 100 142.9 100 150 123.1 107.7 92.9 92.3 114.3 107.1 100 108.3 84.6

업종별기업경기실사지수4
전산업 65 84 82 72 68 66 65 65 69 68 67 71 67 71 70 69 70 75 71
숙박업 30 48 85 80 87 51 60 54 55 65 73 78 90 69 73 57 64 67 70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5
전산업 70.7 77.8 82.7 80.7 72.6 74.7 75.7 75.7 75 76.6 74.6 80.3 75.4 77.5 76.5 79.3 79.5 82.5 80.8

숙박 및 음식점업 60.7 57.8 80.9 89.0 75.7 76.2 79.7 76.9 82 85 80.3 79.5 81.3 81.4 82 79 84.1 82.2 79.9

소비자동향조사6

소비자심리지수 88 103 96 97 88 93 94 102 109 111 111 110 110 112 110 111 112 107 99

소비지출전망 97 108 111 112 102 104 105 108 110 111 111 110 110 110 110 111 111 111 108
여행비 지출전망 71 86 93 96 88 91 92 95 99 99 98 97 97 98 97 97 99 97 92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지출전망 80 89 92 93 87 88 89 92 94 95 94 94 94 95 95 94 95 94 91
외식비 지출전망 83 92 94 94 89 91 92 94 97 98 99 97 98 99 98 97 98 97 93

산업별서비스업생산지수7

총 지수 100.0 105.0 112.3 115.8 119 118.9 119.2 118.8 120 119.8 119.1 121.3 120.9 121.5 122.5 122.3 122.7 124.4
숙박업 100.0 111.3 139.0 143.8 137.1 138.2 135.6 136.5 131.2 133.1 135.4 137.1 139.3 143.4 141.8 143.0 143.3 141.0

음식점 및 주점업 100.0 100.7 116.6 117.0 113.1 113.6 114.4 114.3 113.7 114.7 115.5 114.5 115.3 115.6 113 113.6 112.4 112.6

물가

소비자물가지수8

총 지수 100.00 102.50 107.72 111.59 114.91 116.29 116.38 116.27 116.31 116.52 116.45 117.06 117.42 117.20 117.57 118.03 118.40 118.80 119.37
호텔숙박료 100.00 99.82 108.71 116.95 123.93 116.16 122.20 126.56 119.69 127.96 135.14 125.29 138.75 129.53 128.78 119.11 122.02 124.19 131.49
여관숙박료 100.00 98.39 101.64 106.21 108.06 107.84 107.28 108.43 108.18 108.67 108.99 108.74 109.44 108.59 108.30 108.10 108.31 108.15 108.20
콘도이용료 100.00 99.86 102.43 110.63 121.56 124.66 123.91 133.89 123.95 153.79 173.07 117.02 138.58 123.35 139.94 145.94 140.95 116.30 122.13

휴양시설이용료 100.00 102.65 108.58 112.66 110.01 108.22 106.24 110.50 109.39 126.59 136.31 109.65 117.96 108.29 110.18 109.52 109.88 104.35 104.68

생산자물가지수9

총 지수 100.00 106.38 115.29 117.11 119.51 120.36 120.14 119.64 119.77 120.19 120.11 120.54 120.94 121.31 121.76 122.56 123.28 125.24
숙박서비스 100.00 99.55 105.65 112.97 118.87 115.72 117.94 122.36 118.25 137.7 145.27 119.71 130.96 123.03 126.05 121.23 122.51 120.05

호텔 100.00 100.00 108.89 117.82 125.15 117.3 123.4 127.8 120.87 129.22 136.48 126.53 140.12 130.81 130.04 120.27 123.21 125.41
여관 100.00 98.49 101.82 106.34 108.11 107.89 107.33 108.48 108.23 108.72 109.04 108.79 109.49 108.64 108.35 108.15 108.36 108.20

휴양콘도 100.00 100.34 103.24 111.93 123.81 126.97 126.2 136.36 126.25 156.63 176.27 119.19 141.14 125.63 142.53 148.64 143.56 118.46

노동과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10
실업률(%) 4.0 3.7 2.9 2.7 3.8 3.1 2.9 2.8 2.8 2.4 2.0 2.1 2.2 2.2 4.1 4.1 3.4 3.0 2.9
고용률(%) 60.1 60.5 62.1 62.6 61.4 62.5 63.2 63.8 63.6 63.4 63.3 63.7 63.4 63.4 61.5 61.0 61.8 62.7 63.0

관광
관광수지11

관광수지 전체(백만달러) -2,561 -4,080 -5,731 -10,383 -584.4 -699.9 -339.8 -821.7 -846.8 -656.2 -809.5 -695.4 -1297.3 -815.4 -1060.4 -1403.4 -1099.3 263.8
관광수입 전체(백만달러) 10,984 11,335 13,022 16,214 1891.9 1658.1 2043.4 1861.5 1855.4 2054.6 1923.6 2113.5 1896.9 1890.8 2031.7 1636.2 1555.9 2648.8
관광지출 전체(백만달러) 13,545 15,415 18,753 26,597 2476.3 2358.0 2383.2 2683.2 2702.2 2710.8 2733.1 2808.9 3194.2 2706.2 3092.1 3039.6 2655.2 2385.0

출입국관광통계12
국민 해외관광객(명) 4,276,006 1,222,541 6,554,031 22,715,841 2,716,138 2,197,971 2,149,577 2,391,130 2,226,396 2,435,291 2,422,218 2,235,874 2,678,376 2,467,701 2,747,093 3,267,988 2,769,295 2,293,716
방한 외래관광객(명) 2,519,118 967,003 3,198,017 11,031,665 1,270,863 1,614,596 1,707,113 1,629,387 1,169,220 1,733,199 1,820,332 1,702,813 1,739,020 1,596,939 1,518,292 1,265,658 1,431,472 2,045,992

환율 환율13

미국 USD 1,180.05 1,144.42 1,291.95 1,305.41 1441.9 1,456.95 1,444.31 1,394.49 1,366.95 1,378.38 1,389.96 1,391.83 1,428.21 1,457.77 1467.4 1456.51 1,449.32 1,486.64 1,485.91
유로 EUR 1,345.99 1,352.79 1,357.38 1,412.36 1509.03 1,575.91 1,617.71 1,571.45 1,574.56 1,610.43 1,619.26 1,633.09 1,659.66 1,684.90 1717.96 1709.82 1,713.05 1,718.26 1,736.98
일본 JPY 1,105.07 1,041.45 983.44 931.24 936.96 977.77 999.96 962.28 944.94 937.92 942.7 941.2 940.33 939.83 941.39 929.51 932.63 936.68 933.31
중국 CNY 170.88 177.43 191.57 184.22 197.73 200.79 197.7 193.37 190.3 192.23 193.75 195.36 200.51 205.04 208.26 209.08 209.73 215.65 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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